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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수원에서 이사간다!
공장부지의 주거용지 변경으로 … 운영손실 100억원에 민원 겹쳐

경기도 수원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SK케미칼이 타 도시로 옮겨가는 한편, 공장 부지는 주거용지로 용도변

경되면서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것으로 발표됐다.

SK케미칼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수익성 악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

이고 수원시도 공장 주변에 들어선 대규모 주건단지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공업용지 재배치를 위해 주거

단지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9월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어 수원시 정자동 SK케미칼 공장부지 0.472㎢를 주거지역으로 변

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공장이전 계획에 따른 공장부지를 주

거용지로 변경하는 대신 전체 부지의 40% 이상을 공공부지로 내놓는다는 조건이다.

SK케미칼 주변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정자1, 천천1, 천천2 지구의 아파트 단지와 2006년 지정된 정

자 주택재개발지구와 이목동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등의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끊임없이 공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SK케미칼과 관련해 수원시에 접수된 민원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총 303건에 달하

며 악취발생, 하천오염발생 근원지 규명, 오염발생 물질의 인체유해성 질의, 공장이전요구 및 이전시기 문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K케미칼도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공정을 개선하기도 했지만 주거지역 한 가

운데에 위치한 공장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불가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하는 SK케미칼 공장

부지 만큼의 공업지역을 고색동 수원지방산업단지(3단지)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 용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수원시는 설명했다.

SK는 계속되는 운영손실과 민원 등으로 더 이상 SK케미칼 공장유지가 힘들어졌다고 판단해 현재 타 지역

으로 SK케미칼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SK는 2006년 1월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휴비스(섬유관련 자회사)공장이 폐쇄되고 각종 운영비용이 증가

하면서 SK케미칼 공장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 정밀화학사업 일부는 지속되는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SK케미칼 공장의 자체가동률은 현재 25% 수준이다.

SK는 1995년 1월 117억원을 들여 팔달구 신풍동에 선경도서관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500억원 규모의 시민예술회관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케미칼은 SK그룹 계열의 화학 및 합성섬유 제조기업으로 1969년 수원에서 선경합섬으로 출발해 

1988년 선경인더스트리로 1차 상호가 변경된 뒤 1998년 현재의 상호가 바뀌었다.

공장면적은 38만㎡으로 종업원 460명(연구소 176명 포함)이 정밀화학, 아세테이트 원사, 폴리에스테르, 부동

액, IT소재, 의약원료 등을 생산해 왔는데 휴비스공장 폐쇄와 일부 사업의 중국 이전 등으로 2003년 보다 전체 

매출액, 가동률, 인원수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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